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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 

 인들에게 노동력의 재생산을 한 휴식이 요한 

심사로 두 되고 있어 개인의 휴식과 안정에 요한 

요소가 되는 수면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다.  

  수면은 피로회복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해 필수 인 

생리  수단으로(김천호, 1996) 편안한 수면이 우리들 

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은 두말할 나 가 없다. 

 하지만 편안한 잠은 수면과학의 진보와 침구라는 물체

로부터의 조건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

비로소 숙면이 가능하게 된다. 

  수면에 사용되는 침구의 기본 인 종류는 동서양을 

막론하고 깔개, 덮개, 베개의 3종으로 나  수 있다. 침

구 에서 베개는 자연스러운 수면자세를 유지하게 하

고 체동을 용이하게 해주며 바닥으로부터 해오는 진

동이나 소리 등을 차단하고 하는 두부에 미치는 압

력을 완화시켜 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. 생활습 이나 

취침양식이 많이 변화되고 침구산업도 패션산업화되어 

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최근의 상황에서 한국인

을 상으로 배게의 선호도나 베개가 수면시의 쾌 감

에 미치는 향을 종합 으로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

실정이다.

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의 수면 시 베개사용과 만족도

를 악하여 소비자에게는 쾌 한 수면을 통해 건강을 

유지․증진하기 한 베개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, 침장

산업 업체에 해서는 한국인에게 합한 베개를 생산

하기 한 규격과 소재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

공하고자 한다.

2. 연 구 방법

2-1. 조사 상  기간

2007년 5월 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, 보완

하 고 2007년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10 ~50  충청

지역 거주자 총 500명을 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

다. 조사 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10  20.5%, 20  

26.5%, 30  21.7%, 40 18.1%, 50  이상이 13,3%이었

고 성별로는 남자가 51.6%, 여자가 48.4%이며, 거주주

택은 아 트 거주자가 65.0%로 가장많았다.

2-2. 측정도구

 설문내용은 인 사항, 주거형태, 수면실태, 침상양식, 

사용하는 베개의 실태, 선호도, 만족도 등을 조사하

다.

3-1. 자료분석

SPSS10.0을 이용하여 설문내용에 따라 빈도분석, 기술

통계, 교차분석, 상 분석, ANOVA 분석 등을 실시하

다.

3 . 연 구 결 과

3-1. 수면실태와 침상양식

조사 상자의 수면시간을 조사한 결과 1일평균 수면시

간은 6~7시간이 32.4%로 가장 많고, 7시간인 경우가 

27.4% 으며, 성과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. 남

성보다 여성의 평균수면 시간이 짧고 30 의 수면시간

이 가장 짧고 40~50 의 수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

다.

 입면시간이 10분이하인 경우가 46.6%로 가장 많았고  

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잠자리

에 워 잠드는 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.

 평균 취침시간은 11시~12인 경우가 34.1%로 가장 많

았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성이 

여성보다 취침시각이 늦었고 고령층이 은층보다 잠자

리에 드는 시각이 이른 것으로 나타나 최정화등(2008)

의 결과와 일치하 다. 

 평균 기상시각이 6~7시인 경우가 40.6%로 가장 높았

고 연령이 높을 수 록 기상하는 시각이 이른 것으로 나

타났다.

조사 상자의 침상양식을 조사한 결과 침 를 사용하는 

비율이 66.1%로 월등히 높고 체로 연령이 높아짐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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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 침 사용 비율이 작았다.

3-2. 베개사용 실태

(1) 베개의 형태와 크기

취침시 사용하는 베개의 크기를 조사한 결과 가로×세

로가 55.3%로 가장 많았고 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

용베개의 크기가 작음을 알 수 있었다. 

 취침시 사용하는 베개형태로는 직사각형이 80.2%로 

가장 많았고 원통형이 16.1% 기타가 3.6% 다. 원통형 

베개의 사용비율은 남성(18.4%)이 여성(13.8%)보다 높

아 남성은 보수 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캐릭터 모양 베

개 등 다양한 베개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. 

(2)베개 종류와 소재 

일반베개의 사용비율은 10~30 (80%내외)가 40~50

(65%내외) 보다 높고 기능성 베개의 사용비율은 10~30

(15%내외)가 40~50 (30%내외)보다 낮게 나타난 것

으로 보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능성 베개의 사용비율

이 높음을 알 수 있다.

 겉감 소재는 면이 85.2%로 가장 많았고, 베개의 충진

재로는 솜이 65.2%로 가장 많고 기타 13.0% 라스틱

이  12.4% 라텍스 9.3%순이었다. 남성이 여성에 비

해 더 딱딱한 충진재의 베개를 사용하 다.

 연령이 낮을 수 록 푹신한 베개를 더 많이 사용하고 

40~50 는 솜 이외에 라스틱 이 , 라텍스등의 충진

재를 두루 사용하고 있다. 

(3) 베개의 세탁과 교환주기

 베개 세탁주기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길고, 연령이 높

아짐에 따라 베개의 세탁주기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

다. 교환주기는 1년에1회 교환비율이 38.8%로 가장 높

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베개의 교환주기가 길어지며 

여성은 남성보다 베개를 자주 세탁, 교환하며 연령이 

높을수록 세탁주기는 짧으나 교환주기는 긴 경제성을 

보여주었다.

3-3. 베개 구매시 고려요인과 만족도 

(1) 베개 구매시 고려요인

 베개 구매시 고려하는 베개의 특성을 5  리커트 척도

로 조사한 결과 높이, 단단함, 질감, 겉감, 통기성, 크기, 

탄력성, 흡수성, 디자인, 색상 순으로 요하게 여기는 

것으로 나타났으며. 남성보다 여성이  베개의 외 에 

더 신경을 쓰는 것을 알 수 있다.

 베개 구매시 기능성 베개의 구매 의도를 조사한 결과 

곡류껍질, 숯베개, 극세사베개의 구매의도가 남성보다 

여성의 구매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(2) 베개의 만족도

조사 상자들의 재 사용하고 있는 베개의 만족도를 5

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취침시 쾌 한 수면을 

해 베개의 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, 체 으로 

보아 연령이 어릴수록 재 베개에 한 만족감이 큰 

것으로 나타났다.

4 . 결 론

수면시간, 입면시간, 취침과 기상시각등 수면행동에 있

어서 성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. 침상양

식은 서구화되어 침 사용자가 차 증가함을 알 수 있

으며 침상양식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. 

수면시 사용하는 베개의 형태와 크기, 베개의 소재, 베

개의 세탁주기와 교환주기등도 성과 연령에 따라 유의

한 차이를 나타내었다.

 한 베개구매시 고려하는 요인과 사용베개의 만족도

도 성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.

  취침 시 쾌 한 수면을 해 베개의 향이 크다고 

생각하며 쾌 한 수면을 해 다양한 기능성 베개에 

한  선호도를 보 다. 성, 연령, 취침양식, 취침상태에 

따라 베개 구매시 평가기 , 사용만족도, 기능성 베개의 

구매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므로 이러한 변인을 

고려한 침장시장의 세분화 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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